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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배우 황정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상을 공개했다.

황정음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'황정음'에 공개된 영상 '운동(당)하러 가는 날'에서 운동을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

을 보였다.

그는 "저는 버스 타는 거 되게 재밌어 한다. 아기들이 너무 좋아해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닌다"고 말했다.

이어 "버스 맨날 혼자 타고 다닌다. 아무도 못 알아본다"며 "알아봐도 관심 없는 것 같다. 관심 좀 가져달라"고 너스레를 떨었

다.

황정음은 과거 인기를 떠올리며 "예전에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나를 보면 난리가 났었다. 너무 예뻤잖

아"라고 웃었다.

그러면서 "지금은 그냥 평범하니까 아무도 안 쳐다본다"며 "그래도 예뻤던 시절의 '하이킥' 황정음이 필름으로 남아 있지 않나.

그런 게 너무 감사하다"고 했다.

또 "지금은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"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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